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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월 11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씨는 유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3. 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유족

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

였습니다. 

4. 유족들은 10월 12일,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인이 2015. 11. 14.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음은 언론에도 공개된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가족들의 전언,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유족

들을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고

인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고인의 죽음의 책임

을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는 엄중히 처벌받아야할 것입니다. 

5.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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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

고소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여

야 할 것입니다.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2016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